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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단지, 전력 공급 “이상무”
SK에너지, 지역발전 5곳에서 분산 공급 … 송전선로 복선화 시급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정전사고로 큰 피해를 본 여수단지와 달리 전기 공급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공장인 SK에너지 울산 컴플렉스는 한국전력 지역발전 5곳에서 분산해 전

력을 공급받고 있어 지역발전 1곳에서 공급받는 여수단지보다는 전력 공급망이 안정화된 상태이다.

SK에너지는 순간 정전사고가 발생하면 자가 발전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전력전 관계자는 “울산공단을 비롯해 울산지역의 전기 공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정전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변압기와 차단기 등 설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그러나 근원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공단

정전사고를 막으려면 송전선로 복선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하루 평균 4500-3500MW의 전기를 울산 지역에 공급하고 있으며 약 60%는

울산단지에 공급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울산이 고리원전 외에 울산화력, 영남화력 등 대형 발전소가 많아 최대 발전용량이 60537MW로

현재 전기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1월 순간 최대 전기 사용량은 1월11일 기록된 3680MW로 2010년 최대 사용량 3755MW(12월17일)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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